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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알리안츠 그룹, 1/4분기 영업이익 증가

 □ 알리안츠 그룹은 2010년 1/4분기 중 재난재해로 인한 손실이 크게 증가하였음

에도 불구하고 그룹 전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분기보다 증가하였다고 

발표함. 

   

   o 매출은 2010년 1/4분기 중 300억 유로로서 작년 동기의 277억 유로보다 

8.3% 증가하였고, 영업이익은 170억 유로를 기록하여 작년 동기의 140억 유

로보다 21.4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   o 칠레의 지진과 유럽의 동절기 폭풍우로 인해 재난재해로 인한 2010년 1/4분

기 중 손실은 5억 유로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며, 최근의 멕시코만 원유 유

출로 인해 향후 재난재해 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.

   o 생명·건강보험은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입보험료가 증가하여 2010년 중 22

억~28억 유로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, 손해보험은 재난재해 손

실로 인한 영향이 있겠으나 가격경쟁의 둔화 추세로 인해 2010년 중 40~50

억 유로의 영업이익이 발생함으로써 전체 영업이익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(72

억 유로)이 될 것으로 전망됨. 

   

 □ 한편, 알리안츠 그룹은 최근 그리스 등 일부 유럽지역의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

손실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자본건전성 강화에 더욱 치중할 뜻을 밝힘. 

   o 알리안츠 그룹은 금융위기 직전 Dresdner Bank를 인수한 이후 자본건전성에 

문제점이 노출된 바 있고 결국 Commerzbank에 매각하면서 자본건전성이 어

느 정도 호전됨.    

   o 그리스 등 남부유럽 국가의 국채 보유에 대해서는 구제금융 지원에 포함된 신

사협정 때문에 구체적인 노출 규모가 금번 경영실적 발표에서는 밝혀지지 않

았으나, 손실 가능성에 대비한 자본건전성 강화 전략이 채택될 것으로 보이며 

흡수·합병에도 신중한 접근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됨.      

(Financial Times, 5/5)


